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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몸을 보호해요

우리나라의 유교문화 특성상 성이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쉬웠습니다. 하지만 

왜곡된 성문화로 잘못된 성 인식을 갖지 않도록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

이해하고,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 아이 건강 성교

육,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자신의 몸 그리기

전지에 아이를 눕혀 몸을 따라 선을 그린 후 오려주세요. 얼굴, 가슴, 팔다리, 성기 

등 다양한 신체부위를 그리고 부모님도 같은 방법으로 꾸며줍니다. 어른이 되면서 달

라지는 몸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

‘

내 몸은 소중해’ 상황극 연습하기

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질 수 있게 허락하는 결정권은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가

르쳐주세요.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역할놀이로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병원놀이하기

역할을 나눠 놀이하며 신체 곳곳의 특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. 놀이 시 과도한 

신체 노출이나 접촉은 조심하도록 합니다. 또한, 성기는 함부로 만지거나 보여주어서

는 안 된다는 점을 짚어주어서 아이들끼리 놀이할 때도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게 

도와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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